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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위 공격성의 심리적 기제를 파악하기 위해 내면화된 수치심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에

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분노 억제, 분노 표출)의 이중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성인 참가자 327명(남자 128명, 여자 198명)의 설문지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

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비교 검증한 결과, 경쟁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이를 토대로 결과를 살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 표출의 관계에

서 분노 억제의 완전매개효과가 유의했고, 내면화된 수치심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에서 분노 억제

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분노 억제와 전위 공격성의 관계에서 분노 표출은 부분매개효과를 보

였고, 결과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을 이중으로 매개하여 전위 공격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위 공격성이 높은 개인에게 문제시되는 정서와 정서 처

리 방식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치료 접근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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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날이 갈수록 각종 범죄가 만연하고, 특

히 가해자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분노 및 공격성을 표출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여 일반인들의 불안이 커지

고 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범죄와 달

리 ‘묻지마 범죄’에서는 분노의 원인과 무관한 사

람을 향해 공격성이 표출되는데, 관련 기사들이

신문의 사회면을 연이어 채워가고 있을 만큼, ‘묻

지마 범죄’는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상

중 하나이다. 이처럼 공격성을 유발한 특정한 대

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표출하는 것을 ‘전위 공

격성(displaced aggression)’이라고 말한다(Miller,

1948). 전위 공격성은 가해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범죄를 야기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서민재, 박기환, 2013). 하지만 지금까

지의 연구들은 전위 공격성을 유발하는 상황적인

조건이나 전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에

초점을 둔 실험연구가 대부분이며(Epstein, 1965;

Frodi, Macaulay, & Thome, 1977; Kaufmann &

Feshbach, 1963; Miller, 1948), 전위 공격성이 높

은 사람들의 근본적인 심리 내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들(서민재, 박기환, 2013; 이하나, 2009; 조은

영, 2011; 황선주, 박기환, 2014)은 최근에서야 진

행되고 있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위 공격성과 관련된 심리 내적인 특성들은

정신건강의 다양한 부적응적인 측면들과 관련되

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위 공격성을 야기하

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수치심과 분노에 관

심을 갖고자 하였다. Tangney, Niedenthal,

Covert와 Barlow(1998)에 의하면, 수치심은 자존

감과 자기 효능감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드러나지 않도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들고, 이 때문에 타인

에게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간접적이

고 전위된 공격성을 많이 보이게 만든다고 한다.

또한 Berkowitz(1990)는 분노와 전위 공격성의 관

련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안하면서 분노감정

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는 원인 제공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다

고 주장한다. 그리고 김계현(1993)은 분노 감정이

적절하게 방출되지 못하고 누적되면 폭발의 위험

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서수균과 권석만(2002a)

은 자존감이 낮은 개인들이 대인관계에서 분노감

을 많이 경험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

하고 경직된 억제 경향을 보여 오히려 분노 감정

이 과격하고 부적절하게 표현될 소지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이하나(2009)는 전위 공격성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분노표현양식의 역할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전위 공격성이 높은 개인에게 적절한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을 해주기 위해서 개인 내적 특성으

로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여 전위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관계를 매개하는 분노표현양

식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초기 전위 공격성 연구에서 전위 공격성이란

누군가 화가 났을 때 분노를 유발한 자극과는

상관없이 무고한 대상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

는 것으로 정의되었다(Dollard, Doob, Miller,

Mowrer, & Sears, 1939; Hovland & Sears,

1940). 그리고 Averill(1983)은 실험 연구를 통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전혀 관련이 없는 대상보다

는 자신과 더 가깝고 친밀하게 느껴지는 대상에

게 전위 공격성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음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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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전위 공격성이 일차적인 분노유발 사건

에 이어서 분노를 유발하는 촉발자극이 발생하였

을 때 주로 표출되는 점에 주목하면서 유발된 공

격성을 일차적인 분노유발 대상에게 표출하지 못

하고 촉발자극을 제공한 이차적인 대상에게 표출

하는 ‘촉발된 전위 공격성’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

지고 있다(이하나, 2009; 황선주, 박기환, 2014;

Miller, Pedersen, Earleywine, & Pollock, 2003;

Pedersen, Gonzales, & Miller, 2000). Denson,

Pedersen과 Miller(2006)는 전위 공격성에 대해 인

지, 정서, 행동적인 측면에 따른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위 공격성 질문지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DAQ)를

개발하였고, 이후 연구자들(서민재, 박기환, 2013;

이하나, 2009; 황선주, 박기환, 2014; Denson,

Pedersen, Ronquillo, & Miller, 2008; Liu et al.,

2015)은 이 질문지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

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인지 영역인 보복

계획은 선행 자극에 보복을 위한 계획을 통해 원

한을 유지하려는 경향, 정서 영역인 분노 반추는

분노를 유발한 자극에 대해 계속해서 집중하는

경향, 그리고 행동 영역인 전위 공격적인 행동 경

향은 초기 분노 유발 자극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을 의미한다(Denson

et al., 2006).

수치심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어떻

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이자 평가

적인 반응’으로(Yontef, 1993/2008), 타인으로부터

실제 또는 가상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

다고 느낄 때에 경험하는 불쾌한 정서라고 정의

된다(Ausubel, 1955). 그 중에도 내면화된 수치심

이란 특질 수치심으로, 인간 내면에 배어있는 보

다 내면화된 태도로써의 수치심을 말한다

(Claesson & Sohlberg, 2002). 이는 ‘자신과 타인

의 관계 경험의 중심을 이루는 전반적이고 지속

적인 현상’으로 수치심의 병리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이인숙, 최해림, 2005). 즉, 내면화된

수치심은 어린 시절에 양육자와의 경험으로부터

생겨나 생애 전반에 걸쳐 자리 잡는 개인의 내면

화된 특성으로(Cook, 1988), 쓸모없음, 결함, 타인

과의 관계에 노출되는 것, 무기력함 등과 관련된

초기 대상 경험으로부터 오는 부정적 정서로 이

해할 수 있다(Nathanson, 1987).

수치심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치심의 특성은

전위 공격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치심은 자

기를 보호하기 위해 격노, 노출에 대한 두려움과

동반되는 근본적인 감각으로, 격노 감정과 함께

작용하면서 분노 감정과 상황을 회피하게 만든다

(Kaufman, 1974). 그리고 공격성을 촉발하는 자극

을 벗어나 회피하려는 경향은 두려움, 전위 공격

성과 관련이 있다(Berkowitz, 1990; Denson et al.,

2006). 경험적 연구에서 전위 공격성은 행동 억제

적 성향과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회피를 대

처방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nson et al., 2006). 즉, 수치심이 높은 개인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드러나지 않도록

공격성이 유발되는 상황을 벗어나 회피하려는 경

향을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회피적인 대처방식

은 우선적으로 행동을 억제하게 만들어 분노가

유발된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출하기보

다는 다른 기회를 통해 불평, 불만 등과 같은 간

접적인 방법으로 표출하게 하여 전위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다(Lewis, 1995; Tangney, M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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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cker, & Barlow, 1996). 그리고 Tangney,

Wagner, Hill-Barlow, Marschall과 Gramzow

(1996)는 수치심이 높은 성인의 경우 특히 타인을

의식하는 경향이 어린 연령보다 높기 때문에, 타

인을 의식하면서 직접적인 공격성보다는 간접적

인 공격성이나 전위 공격성을 더욱 많이 보인다

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 수치심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한 분노표현양식은 분노 경험

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Berkowitz(1990)는 분노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절하고 표현

하는가가 실질적으로 적응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분노를 느끼는 수준이 다를

수 있고, 같은 분노를 느끼더라도 이에 대해 대처

하는 양식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분노를

경험하는 것과 분노를 조절하고 표현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Forgays, Forgays, &

Spielberger, 1997). Spielberger(1988)는 분노감과

분노표현양식을 다른 개념으로 정의하여, 이를

구분지어 측정할 수 있는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개발했다(전겸구, 한덕웅, 이장호, 1998;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1997). 이들

에 의하면 분노표현양식은 분노 경험에 대해 대

처하는 여러 방식들로, 분노 억제(anger-in), 분노

표출(anger-out)과 분노 통제(anger control)의 세

가지 양식으로 구분된다.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은 분노를 적절하게 다

루지 못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양식으

로써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양식으로 알려져 있다.

분노 억제는 속으로는 화가 나지만 겉으로는 이

를 드러내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이은주, 2007).

즉, 분노를 내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말하며(송지

은, 황순택, 전미주, 2009),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자기 내부로 돌리거나

(Averill, 1983), 분노가 유발된 상황과 관련된 사

고, 기억 또는 분노 자체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부

정하는 경향을 보인다(김미란, 2001; Spielberger,

Krasner, & Solomon, 1988). 분노 표출은 분노를

타인이나 대상에게 나타내거나 신체적 행위, 비난,

욕설 등의 언어적 폭력 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분노를 유발시킨 대상자에게 분노를 직

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표출하는데, 어떠한 경우이

든 자신의 분노경험을 외현화하여 드러내는 경우

는 모두 분노 표출에 해당된다(이은주, 2007). 이

는 단순히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에

대한 선행연구는 비교적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해숙과 정남운(2011)은 완벽주의와 분노표

현양식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를 살펴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

심과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양식인 분노 표출, 분노

억제와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했다. 김

현주와 이정윤(2011)은 청소년의 애착과 분노표현

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에서도 내면화된 수치심, 분

노 표출, 분노 억제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

고, 이러한 결과는 후속 연구에서도 역시 뒷받침

되었다(표현, 2012). 즉, 자기에 대해 손상된 지각

을 가지고 있거나 부적절감을 갖고 있는 것을 의

미하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경우, 분노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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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분노 억제와 같은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현주, 이

정윤, 2011).

특히 수치심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므로 우

선적으로 분노를 억제하고, 이렇게 억눌린 분노가

한계에 도달하면 결과적으로 더 부적절한 방식으

로 표출하게 될 수 있다. 김미림과 홍혜영(2013)

은 수치심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이 학교 적응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면서 역기능적 분

노표현양식인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 간의 관계

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수치심이 높은 경우 분노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

이 높고, 억제된 분노는 부적절하고 충동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을 높게 하는 부분매개효과

를 확인하였다. 또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 그리

고 학교적응의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보았을 때는

분노 억제가 분노 표출로 가는 경로를 추가하였

을 때 분노 억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수치

심이 분노 표출을 통해 학교적응으로 가는 경로

의 방향이 바뀌는 억제효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김미림과 홍혜영(2013)은 수치심이 높을수록 분노

억제가 증가하여 부적절한 방식으로 충동적인 분

노 표출을 많이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오히려 학

교부적응을 초래하는 등의 부정적인 적응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

는 수치심이 높은 개인의 경우 분노 표출로 가는

경로에 있어 분노 억제가 부적절한 분노 표출을

설명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 그리고

Megargee(1973)는 극단적으로 분노를 억제하는

성향을 보이는 과잉통제형 성격의 사람들의 경우,

억제된 분노가 한도를 넘어서면서 극단적인 폭력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상균

(2016) 역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려고 억

제하며 화가 나도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만 삭이

는 사람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적절한 상황적 요인에 따라 억압된 감정을 순간

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역기능적 분노표

현양식을 나타내지만 우선적으로 분노 억제를 많

이 하여 이를 매개로 분노 표출을 할 것으로 추

측할 수 있다. 따라서 수치심과 분노 억제, 분노

표출 간의 관계에서 분노 억제의 부분매개효과

뿐만 아니라, 완전매개효과의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과 분노 표출 사이

에서 분노 억제가 완전매개효과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쟁모형에서 이를 추가적으

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과 전위 공격성은 분노를

반추하는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분노 억제

를 많이 하는 사람은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

고 내적으로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러한

분노 억제가 장기간 지속되면 분노 반추 양식이

나타날 수 있다(김교헌, 전겸구, 1997). 이러한 분

노 반추 경향은 전위 공격성의 하위 개념 중 하나

로, 전위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

다(Denson et al., 2006). 선행연구들은 전위 공격

성이 높은 사람들이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발

생한 공격성을 억제한 후, 당시의 분노에 대해 반

복적으로 생각하는 반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밝혔

다(Bushman, Bonacci, Pedersen, Vasquez, &

Miller, 2005; Marcus-Newhall, Pedersen, Carlson,

& Miller, 2000). 또한 Miller 등(2003)은 실험 연

구를 통해 처음 공격성이 유발된 사건이 있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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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소한 촉발 자극이 있을 때까지 각성반응이

이어지고, 그 사이 반추가 일어나는 경우에 촉발

된 전위 공격성이 발현되기 쉽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분노 억제와 같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은

반추적 반응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게 하여 분노에

대해 집중하게 만들고, 분노가 유지 혹은 증가되

게 하여 일상에서 작은 일에도 갑작스럽게 공격

성을 표출하거나 또는 무관한 타인에게 분노를

표출하게 하며(Bushman et al, 2005; Nolen-

Hoeksema, 1991), 이는 결과적으로 전위 공격성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치심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

노표현양식은 중요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

다. 수치심이 높은 개인은 타인으로부터의 거부를

두려워하는 특징이 있어, 자신에게 유발된 분노를

적응적으로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억제하거나

부적절하게 표출하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양식을

사용하며 더 심각한 수준의 전위된 분노를 느끼

는 경향이 있다(Lewis, 1971). 또한 억제된 분노가

누적되어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에 따르면(김계현, 1993; 서수

균, 권석만, 2002b), 분노 억제가 분노 표출에 영

향을 미칠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하나(2009)

의 연구에 따르면, 전위 공격성만 높은 집단이 직

접 공격성만 높은 집단보다 분노 억제 수준이 유

의미하게 높았고, 전위 공격성과 직접 공격성이

모두 높은 집단이 직접 공격성이나 전위 공격성

중 하나만 높거나 또는 둘 다 낮은 집단보다 분

노 표출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선행연구에 따르면 역

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은 전위 공격성과 밀접한 관

련이 있으며, 높은 수치심은 회피 기제를 통해 유

발되는 격노와 분노를 억누르고 후에 부적절한

대상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분노와 공격성을 표

출하게 되는 전위 공격성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Kaufman, 1974).

종합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개인은 역

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인 분노 억제, 분노 표출 양

상을 많이 보일 수 있으며, 높은 전위 공격성을

보일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 표출

분노 억제

전위 공격성

그림 1. 연구모형과 경쟁모형1)

1) 연구모형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 표출 사이에서 분노 억제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이중매개효과를,

경쟁모형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 표출의 사이에서 분노 억제가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이중매개효과

를 검증할 것이다. 두 모형의 차이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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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전위 공

격성의 관계에서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의 이중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분

노 억제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 표출 사이를

부분 및 완전매개하는 모형을 비교 검증함으로써

수치심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

구에서는 2개의 모형을 제시하여 비교 분석하였

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성인 남녀를 연구 대상

자로 선정하여 설문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울 4년

제 사립대학교의 학부생 및 졸업생(수료생)과 대

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

및 연구 안내문을 통해 연구를 소개한 후, 자발적

인 설문 참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를 배포하여 수거된 406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

게 응답한 설문지 79부를 제외한 총 327부의 설문

지의 응답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자

가 128명(39.1%), 여자가 198명(60.6%), 무응답 1

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 1.5배 정도 많았다. 연

구 대상자의 연령 범위는 만 18세부터 37세까지였

으며, 20세 이하 74명, 21∼25세 184명, 26∼30세

49명, 31∼35세 14명, 36세 이상 5명, 무응답 1명

으로 21∼25세 응답자가 제일 많았고, 연구대상자

전체 평균연령은 23.72세였다. 학력은 대학 재학이

226명(69.1%)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재학이

58명(17.7%)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고, 그 외의 응

답자는 대학 졸업생과 대학원 졸업생으로 이루어

져 있었다.

측정도구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Cook(1989)이 개발하고,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번안, 타당화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수치심을 측

정하는 24문항과 문항이 같은 방향으로 주어졌을

경우 한 방향으로 대답하려는 경향을 예방하기

위해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의 6문항을 포함하

여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는 ‘그런 경우가 없다(1점)’에서 ‘거의 항상 그

렇다(5점)’까지의 Likert형 5점 척도 상에 응답하

도록 되어 있으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

된 수치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인숙과 최해림(2005)의 연구에서 내

적합치도는 .93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 분노표현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1988)가 개발하고, 전겸구 등(1997)이

번안, 타당화한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Korean Version: STAXI-K)를 사용하였다. 본래

STAXI-K는 분노표현의 세 가지 양상인 분노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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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분노 표출, 분노 통제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비롯하여, 상태 분노, 특성 분노를 측정하는 두 가

지 하위요인이 추가된 질문지로 총 다섯 가지 하

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다

섯 가지 요인 중 분노표현양식을 측정하기 위한

24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분노표현양식 척도는 ‘전

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형 4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분노표현양식의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 분석

을 위해서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을 알아보는

분노 억제 요인(8문항)과 분노 표출 요인(8문항)

만을 사용하였다. 전겸구 등(1997)의 연구에서 분

노 억제 요인과 분노 표출 요인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78, .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4, .79로

나타났다.

한국판 전위 공격성 척도(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DAQ-K). 전위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Denson

등(2006)이 개발하고, 이하나(2009)가 번안,

타당화한 한국판 전위 공격성 척도(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DAQ-K)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분노반추(10문항),

보복계획(9문항), 전위 공격 행동(8문항)의 총 27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전위 공격성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Likert형 7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전위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분노반추 요인은 ‘나는 나를 화나게 했

던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생각한다.’,

보복계획 요인은 ‘나는 마땅히 앙갚음해야 할 누

군가에게 보복할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속

이 많이 상한다.’, 전위 공격 행동은 ‘나는 화가 나

면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화풀이를 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나(2009)의 연구에서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는 .95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19.0과

AMOS 2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내면화된 수

치심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와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AMOS 20.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설로 세운 내면화된

수치심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인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중매개모형을 설정하였고, 내면

화된 수치심과 분노 표출의 관계에서 분노 억제

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연구모형과 완전매개

효과를 보이는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의

검증에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을 사용하였으며, 모델의 적합도를 살펴

보기 위해서는 χ2, TLI(NNFI), CFI, RMSEA를

살펴보았다. TLI(NNFI)와 CFI는 .90 이상이면 모

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며, RMSEA는 .10 이하면

보통, .08 이하면 양호, .05 이하면 우수한 모델이

라고 해석한다(홍세희, 2000). 더불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χ2검증을 통해 비교하였으며, 모형의

비교 시에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보다

간명한 모형이 더 낫다고 해석한다(김주환, 김민

규, 홍세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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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기술통계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값이 각각 2와 4를

넘지 않은 것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

는 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주환 외, 2009). 모든 변인들의

신뢰도는 .74에서 .94로 나타났다. 표 1을 살펴보

면, 수치심, 분노 억제, 분노 표출과 전위 공격성

은 각각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치심과 분노 억제는 .39

(p<.01)의 정적 상관을 가지며, 수치심과 분노 표

출은 .19(p<.01)의 정적 상관, 수치심과 전위 공격

성은 .50(p<.01)의 정적 상관을 갖는다. 분노 억제

와 분노 표출은 서로 .21(p<.01)의 정적 상관을

가지며, 분노 억제와 전위 공격성은 .46(p<.01)의

정적 상관을 갖는다. 분노 표출과 전위 공격성은

.33(p<.01)의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는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 억제, 분노

표출, 전위 공격성과 같은 총 4개의 잠재변인들이

사용되었다. 모형에 사용된 측정변인들이 각 잠재

변인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

1 2 3 4

1. 내면화된 수치심 1

2. 분노 억제 .39** 1

3. 분노 표출 .19** .21** 1

4. 전위 공격성 .50** .46** .33** 1

평균(표준편차) 43.98 (10.05) 17.99 (4.33) 15.07 (3.93) 77.90 (25.44)

척도평균 1.83 2.25 1.88 2.89

왜 도 0.62 0.24 0.55 0.27

첨 도 -0.13 -0.35 0.08 -0.66
**p<.01.

표 1.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 분 추정된 상관계수

내면화된 수치심 ⟷ 분노 억제 .536***

내면화된 수치심 ⟷ 분노 표출 .229***

전위 공격성 ⟷ 내면화된 수치심 .640***

분노 억제 ⟷ 분노 표출 .258***

전위 공격성 ⟷ 분노 억제 .610***

전위 공격성 ⟷ 분노 표출 .387***

**p<.01. ***p<.001.

표 2.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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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내면화

된 수치심과 전위 공격성의 측정변인은 각 변인

의 하위요인들로 이루어졌으며,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은 단일 요인이므로 3개의 문항꾸러미를 제

작하여 측정변인들로 사용하였다. 측정모형의 잠

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각 측정변인들은 잠재변인들을 적절

하게 반영하고, 측정모형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

었다, χ2(59, N=327)=127.271, p<.001; TLI=.942;

CFI=.956; RMSEA=.060.

구조모형 검증

각 변인들 간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연구모형

으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 표출 사이에서 분

노 억제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고 전위 공격성을

예측할 것을 가정한 이중매개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쟁모형으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 표

출 사이에서 분노 억제가 완전매개효과를 보이고

전위 공격성을 설명하는 이중매개모형을 설정한

후,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표 3에 제시하

였다.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는, χ2(59,

N=327)=127.271, p<.001; TLI=.942; CFI=.956;

RMSEA=.060, 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연구모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 → 분노 표출’

경로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했다, β=.127, t=1.494, p=.135. 경쟁모형인 완전

매개모형의 적합도 역시, χ2(60, N=327)=129.498,

p<.001; TLI=.942; CFI=.955; RMSEA=.060, 으로

양호했다. 각 모형의 표준화된 추정치에 1을 넘는

값이 있는지와 오차분산이 음수인 경우가 있는지

를 확인한 결과(김주환 외, 2009), 그러한 경우는

없었다.

경쟁모형은 연구모형에 내포되어 있는(nested)

관계이므로, χ2검증을 통해 두 모형을 비교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경쟁모형과 연구모형의 χ2 차

χ2 df p TLI CFI RMSEA

부분매개모형

(연구모형)
127.271 59 .000 .942 .956 .060

완전매개모형

(경쟁모형)
129.498 60 .000 .942 .955 .060

표 3.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예언변인 → 준거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t

내면화된 수치심 → 분노 억제 0.361 .052 .543 6.883***

분노 억제 → 분노 표출 0.202 .053 .273 3.809***

분노 억제 → 전위 공격성 2.644 .631 .335 4.191***

분노 표출 → 전위 공격성 2.234 .639 .209 3.499***

내면화된 수치심 → 전위 공격성 2.182 .402 .416 5.430***

***p<.001.

표 4. 최종모형에서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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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은 2.227로 자유도 차이 1에 대한 χ2 차이의

임계값인 3.84를 넘지 못하여 영가설이 기각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경우 보다 간명한 모형이 우수

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경쟁모형이 더 우

수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모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 → 분노 표출’ 경로의 계수가 유

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 표출 사이에서 분노 억제가 완전매개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χ2

비교 검증, 적합도 비교, 모형의 간명성과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으로 인해 오히려 분노 감정을 부적

절하게 표출할 소지가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

계현, 1993; 서수균, 권석만, 2002b)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인들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데 있어 완전매개를 가정한 경쟁모형을 우수한 모

형으로 판단하고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

모형에서 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한 결

과는 표 4와 같다.

최종모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 억제로

가는 경로는 .543(p<.0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분노 억제가 분노 표출로 가는 경로도 .273

(p<.0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분노 억

제가 전위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는 .335(p<.001)

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분노 표출이 전위 공격성

으로 가는 경로는 .209(p<.001)로 유의했으며, 내

면화된 수치심이 전위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도

.416(p<.0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

치심, 분노 억제, 분노 표출 및 전위 공격성의 구

조적인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을

매개로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내면화된 수치심이 전위 공격성을 설명하는 효

과크기를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로 나누어

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최종모형에서 각각

의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Sobel의 Z검증을 실시하였다(Sobel,

1982).

본 연구의 최종모형에서 Sobel 검증으로 분석하

고자 하는 매개 경로는 총 3개이다. 내면화된 수

치심이 분노 억제를 매개로 전위 공격성을 설명

하는 경로 1,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 억제를 매

개로 분노 표출을 설명하는 경로 2와 분노 억제

가 분노 표출을 매개로 전위 공격성을 설명하는

경로 3이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각 경로의

.335***

.416***

.209***

.273***

.543***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 표출

분노 억제

전위 공격성

그림 2.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 억제, 분노 표출 및 전위 공격성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최종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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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경로계수와 표준오차를 공식에 대입시

켜 Sobel Z값과 p값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Sobel의 Z검증 결과, 모든 경로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에서 분노 억제의 매개효과가 유의

하였다, Z=3.59, p<.001.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 표출의 관계에서 분노 억제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Z=3.34, p<.001. 분노 억제와

전위 공격성와의 관계에서 분노 표출의 매개효과

도 유의하였다, Z=2.58, p<.01.

Sobel의 Z검증은 매개변인이 2개 이상인 이중

매개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인 검증을 시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 억제

와 분노 표출을 차례로 거쳐 전위 공격성을 설명

하는 간접효과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Taylor,

MacKinnon과 Tein(2008)의 Exact standard error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이중매개효과는 내

면화된 수치심이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을 거쳐

전위 공격성을 예측하는 경로이다. 분석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

이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을 이중매개하여 전위

공격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언변인 준거변인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 억제 .543 .543 .000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 억제
분노 표출

.148

.273

.000

.273

.148

.000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 억제

분노 표출

전위 공격성

.629

.392

.209

.416

.335

.209

.213

.057

.000

표 5. 연구변인들 간의 총 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표준화계수)

독립변인 → 매개변인 → 종속변인 Z p

1 내면화된 수치심 → 분노 억제 → 전위 공격성 3.59 ***

2 내면화된 수치심 → 분노 억제 → 분노 표출ㅇ 3.34 ***

3 분노 억제 → 분노 표출 → 전위 공격성 2.58 **

**p<.01. ***p<.001.

표 6. 최종모형의 Sobel Z검증 결과

효과(Effect) 표준오차 Test 95% CI 결과

0.163 0.005 [0.027, 0.030] 유의미함

주. CI = confidence interval.

표 7. 최종모형의 Exact standard error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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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성인 남녀 327명을 대

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에

서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양식인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연구모형으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전위 공격성

의 관계에서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이 각각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는 이중매개모형을 설정하였고,

경쟁모형으로는 분노 억제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 표출 사이를 완전매개하는 이중매개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와

χ2검증 분석 및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완전매

개모형인 경쟁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내면화된 수치심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양

식인 분노 억제를 통해 분노 표출과 정적인 관계

를 보이고,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은 다시 전위

공격성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

이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김미림, 홍혜영, 2013; 김현주, 이

정윤, 2011; 정해숙, 정남운, 2011; 표현, 2012). 이

와 같은 결과를 통해 수치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분노감정을 더 많이 느끼고, 이를 직접적으로 표

현하기를 어려워한다는 Lewis(1995)의 주장을 경

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내면화된 수

치심과 전위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

노표현양식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는데, 내면

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분노 억제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분노 억제가 부

적절한 분노표현방식인 분노 표출을 설명하여 전

위 공격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정체성의 한 부분이자 개인에 대

한 정서인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이인숙,

최해림, 2005)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양식을 사용하

게 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

는 경우 전위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

을 설명한다. 즉, 본 연구 결과는 수치심이 높을수

록 분노와 같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

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높은 전위 공격성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 표출의 관계에

있어 분노 억제의 매개효과에 대한 구체적 탐색

을 위해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을 비교하

고 분노 억제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 표출 사

이를 완전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미림과 홍

혜영(2013)은 중학생의 수치심 경향성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수치심과 분노 표출 사이에서 분노 억

제의 매개효과를 탐색함으로써 수치심과 역기능

적 분노표현양식들 간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관

점을 제시하였다. 수치심이 높은 개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고, 억제한 분노

를 역기능적인 방법으로 표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수치심이 높은 경우 분노 억제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인 선행연구들의 결과

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김현주, 이정윤, 2011; 정

해숙, 정남운, 2011; 최임정, 심혜숙, 2010; 표현,

2012), 수치심이 높을수록 분노 표출이 높게 나타

난다는 선행연구 결과 또한 지지하였다(김현주,

이정윤, 2011; 정해숙, 정남운, 2011; 표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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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분노 억제의 매개효과에 있어 완전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수치심이 높은 개인의 경우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어려워하며, 분노 억제가 분노 표출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수치심이 높은 개

인들은 분노를 억제한 이후 억제된 분노가 자신

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에 역기능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분노를

억제한 후 분노 및 공격성을 유발하는 상황을 벗

어난 개인들은 이후 전위 대상에게 공격성을 부

적절하게 표출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는 양

상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수치심이 높은 개인들

이 특히 타인의 시선에 더 민감한 만큼 자신이

보다 편안하게 생각하는 대상에게 전위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다(Lewis, 1995).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에서 확인된 내면화된 수치심,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과 전위 공격성 간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

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

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위 공격성과의 관계로

확장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변

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역기능

적인 분노표현, 전위 공격성과 같은 부적응적인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본 연구는 감정억제를 많이 하는 한국인

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Kim,

Atkinson과 Yang(1999)의 아시아 가치에 대한 연

구에 따르면 아시아에서는 집단주의와 더불어 감

정통제가 강조된다고 하며, 조긍호, 김지연, 최경

순(2009)의 연구에서도 집단주의 사회에서 자기억

제가 중시되며 이에 따라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

이 더 높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

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

의 문화적 특징을 고려했을 때 한국 사람들에게

서 전위 공격성이 더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를

검증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박경화(1991)의 한국인의 자아방어기제

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전위 공격성의 주된 심리

적 특성으로 볼 수 있는 전치, 회피와 같은 방어

기제의 사용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고, 박영숙

(1993)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적응적인 방어기제를

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재

학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연구 대상자로 참가하고

있어, 전위 공격성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범

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대상의 특징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 역

기능적 분노표현양식과 전위 공격성 간의 유의미

한 관계가 확인된 것은 한국 사회에서 학력 수준

이 낮은 대상들에게서는 변인들 간의 더 강한 관

련성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기존에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전위 공격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수치심과 같은

심리 내적인 특성에 대해 탐색하였다는 데 의의

가 있다. 기존에 서민재와 박기환(2013)이 전위

공격성과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신체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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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있었지만, 내면화된

수치심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본 연구는 본 연

구가 처음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전위 공

격성이 높은 사람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추가적

으로 알아봄으로써 전위 공격성이 높아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인들을 치료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전위 공격성이 높은 개인에

게 치료적 개입을 할 때, 어린 시절 경험으로부터

생겨나 만성화된 수치심이라는 부정적인 정서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수치심이 높은 사람

들은 분노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이를 억

제한 후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위 공격성을 보

인다. 따라서 전위 공격성의 유발 가능성을 낮추

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수치심으로 인해 억압되어

있는 분노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적절하게 표현

하는 치료적 개입을 해줌으로써 분노를 적응적으

로 다룰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

노를 조절하기 위하여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 오

류를 찾아 수정하도록 돕고, 인지 행동 신체-정서

적인 요인을 스스로 돌아보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인지이완훈련이나 감정표현기법 등의 치료

적 개입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박혜

성, 홍창희, 2008; 최효선, 2003). 선행연구 결과,

이러한 일련의 치료적 개입은 분노를 스스로 조

절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개인의 자존감을 높

일 뿐 아니라(이철호, 이민규, 2007; 천성문, 이영

순, 이현림, 2000), 수치심을 낮추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입방법은

궁극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부적절하게 높은 수치심을 낮추고, 더불

어 전위 공격성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학력이 높은 초기 성인

기에 국한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다. 이러한 표집의 특성은 연구 결과에

서 얻은 수치심의 점수가 기존 연구들의 점수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내면화된 수치심 점수는 최소 24점에서

최대 120점까지의 분포를 가질 수 있는데, 본 연

구에서 표본들의 평균 점수는 47.67점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기존의 내면화된 수치심 연구(최임정, 심

혜숙, 2010; 황지선, 2013)의 평균 점수에 비해 적

게는 10점에서 많게는 25점 가량의 차이를 보이는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구 대상의 학력,

증상의 심각도 등의 특성을 다양화하여 수치심을

비롯한 연구 변인의 분포가 다양한 표집으로 연

구를 수행함으로써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와 비교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된 모든 자료는 설문을

작성하는 동일한 시기에 측정된 자료로, 이는 시

간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 역기능적 분노표현양

식, 전위 공격성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분명한 결

론을 내릴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

로 이 변인들 간의 종단적 연구 또는 실험 연구

등을 통해 변인들 간의 인과 관계를 분명하게 확

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모두 자기보

고식 척도를 사용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

이므로 응답자들의 방어 성향과 사회적 바람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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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구 경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표현양식, 전위 공격성과 이를 측정하고자 하

는 문항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특성에 대한 내용

을 담고 있었다. 연구 과정 중 설문지에 자존감과

같은 긍정적인 영역을 묻는 문항을 포함시켰으나,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 수에

비해서 적은 문항 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따

라서 응답자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특히 전위 공격성의 경우, 자신도 잘 인지하고 있

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촉발

된 전위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전

위 공격성을 보이지만 스스로가 전위 공격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

이 높다. 이러한 경우는 자기보고식 설문 연구로

는 탐색해낼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참가자 관찰을

포함한 실험 연구를 시행하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는 이후 이 변인들에 대한

설문연구를 진행할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부분을 설문에 포함시켜 통제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 3자를 관찰자로 두어 연

구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위 공격성의 특성

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을 뿐, 직접적인 공격성과의

비교를 할 수 없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

서 주로 다루었던 수치심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

식은 선행연구에서 전위 공격성 뿐만 아니라 직

접적인 공격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김미란, 2001; 신종희, 2002; 주지

영, 2005), 특성 전위 공격성과 직접적인 공격성은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서민재, 박기환, 2013;

이하나, 2009). 다만 전위 공격성은 직접적인 공격

성과는 달리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으며, 표출

대상이나 방식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위 공격성이 높은 개인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심리 내적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서

민재, 박기환, 2013).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

위 공격성과 직접적인 공격성에 대해 함께 조사

하여 어떤 심리 내적 기제가 각각 전위 공격성

및 직접적인 공격성과 더 관련이 있는지 탐색하

여 전위 공격성만이 갖는 특성에 대해 연구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특히 전위 공격성

이 높게 나타나는 개인들만이 겪는 심리적 문제

를 집중적으로 이해하여 보다 차별화된 방식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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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displaced aggression,

investigating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i.e., anger-in,

anger-ou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displaced aggression. A total of

327 adults (128 males, 198 female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not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We compared the model fits of the research model and

the competition model, and found that the competition model was the best model for the present

data.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re are relationships between noted anger-in fully

mediated as no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anger-out, and anger-in

partially mediated as see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and displaced aggression.

Also, the incident of anger-ou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in and

displaced aggression. Thes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incident of internalized shame influenced

displaced aggression through anger-in and anger-out with dual mediation effects. The results

are going to be useful for clinicians to understand and assist clients who have problems of

managing their displaced aggression with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Furthermore, the

meaning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tasks were discussed.

Keywords: internalized shame,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anger-in, anger-out, displaced

aggression

한국심리학회지:건강

- 166 -


